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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영, 관광공사에 "DMZ·금강산 관광재개 역할해달라"

2021-06-09 17:52

이인영 통일부 장관(오른쪽)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면담하고 있다. [통일부

[헤럴드경제=문재연 기자]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

금강산 관광 재개와 비무장지대(DMZ) 접경지역 관광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.

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집무실에서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만나 "금강산 관광은 남북을 연

결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"며 "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평화의 발걸음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

것"이라고 했다.

이 장관은 안 사장에게 "금강산 개별관광을 시작으로 관광이 재개된다면 우리 국민과 외국인 관광

객들이 한반도 평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한국관광공사는 2001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한 사업자 중 하나다.

이 장관은 "(당시) 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에 참여한 것은 관광 개발,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정부의

의지가 결합된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안 사장은 "금강산 관광 재개나 남북 연계를 통한 개별관광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보

조를 잘 맞춰 나가겠다"고 답했다.

또 "DMZ 접경지역 관광과 철원, 고성, 파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화의 길 프로그램을 협업하

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"이라고 언급했다.

이 장관은 최근 금강산 관광 관련 남북교류사업자들을 만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. 지난 1일에는

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면담했다. 지난 4일에는 이중명 대한골프협회장 겸 아난티 그룹 회장을

만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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